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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이곳 강소성

무석 영산에서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

교류대회가 개최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회준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중국불교협회 전인

회장스님과 중국 종교사무국장 왕작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중일 불교계의 우호

교류와 증진에 기여하신 고 조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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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의 탄생 100주년의 해에 개최된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하겠습니다.

고인의 불교에 대한 신심과 원력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며, 한중일 3국의

불교도들은 고인의 뜻을 깊이 새기고

불교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영산 범궁은 지난해 제2차 세계불교

포럼이 열렸던 곳으로, 중국불교의

도약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 생각하며

많은 세계의 불교인들이 불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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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중일불교대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류평화와 안녕을

발원하며, 실천적 보살행을 주창해

왔습니다. 또한, 3국의 불자들은 매년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증진해

오면서, 동시에 국제학술강연회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 3국 불교의 우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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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교류증진에 큰 가교의 역할을 해온

본 대회를 통해 3국의 불교계가 더욱

발전하고 사회평화와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내년 14차 한국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하면서 일중한불교협회 쓰보이

슝에이 회장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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